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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북한에서는 한자를 폐지하였는가?

고영진

1. 들어가는 말

1.1 이 글의 목표는, 해방 직후 북한에서의 ｢한자제한론｣과 ｢한자폐지론｣

을 검토해 봄으로써, 왜 북한에서 한자가 폐지되었는가를 밝히는 데에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자는 동 아시아의 ｢언어의 근대화｣ 과정에서 대단히 

골치 아픈 문제의 하나였다. 예컨대, 중국에서도 일찍부터 한자개혁운동이 

일어났던 바, 1949년 10월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자 “문자는 반드시 

개혁하여, 세계 공통의 문자인 표음화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데, ‘그를 위해서는 준비가 많이 필요하’므로 “표음화 이전에 한자를 간략화

하여 현재에 도움이 되게 하고, 동시에 여러 가지 준비를 적극적으로 해 나

가야 한다”는 모택동의 1951년 지시가 문자 정책의 기조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輿水 1967:401). 일본에서도 자 폐지는, 막부 말기와 메이지 초기는 

물론이고(イ・ヨンスク 1996:26~47), 패전 직후에도 ｢국어개혁｣의 주요한 

테마 가운데 하나였다(村井 1979:53~59). 이와 같이, 한자를 어떻게 할 것

인가는, 한자가 사용되고 있는(혹은 있던) 곳이라면, 나라에 관계없이, 항상 

논쟁의 불씨였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남북한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남한에서는 1948년에 법률 제6

호로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한글전용의 토대를 놓았고, 북한

에서는 명시적인 법률을 제정한 흔적은 보이지 않으나, 오늘날에는 한문 교

과서 등 특수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는 어디에도 쓰이지 않는다. 

즉, 베트남을 제외한다면, 한자의 폐지에 성공한 나라는 현재로서는 북 이 

유일한 것이다. 물론 남한에서도 거의 한글전용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한

자의 ｢전폐｣와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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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문자의 문제는 ｢언어의 근대화｣ 및 언어 정책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

임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인 언급들을 제외한다면, 남북한을 막론하고, 북한

의 ｢한자페지｣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 남한에서 나온 연구로

는 고영근(1994)가 있는데, 이 글은 대단히 성실하게 북한의 ｢한자페지｣과

정을 추적한 글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는, 언어 정책에 대  몰이해가 종종 

눈에 띄며, 모처럼 ｢문자개혁｣과 ｢한자페지｣를 함께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이 둘을 함께 묶어 보려는 시도가 없는 것은 무척 아쉬운 점이다. 또한 이 

글은 지나치게 실증적으로 접근한 나머지, 북한에서의 ｢한자페지｣가 ｢어떻

게｣ 이루어졌는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것이 ｢왜｣ 단행되었는가에 대

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 북한에서 나온 업적으로는 『조선로동당정책사(언

어부문)』(1973:108~135) 및 김인호(1975) 등이 있다. 이들은, ｢한자페지｣

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들을 제시해 주고 있기는 하나, 앞의 고영근(1994)와

는 반대로, 실증적인 사실의 제시보다는 사회・정치적 ｢해석｣에 치우쳐져 있

다. 게다가, 60년대 중반 이후 북한에서 나온 문헌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

는 현상이지만, 이 두 글에도 예외없이 이른바 ｢주체사상｣의 입장에서 ｢재해

석｣된 부분들이 적지 않다. 그러므로 이들 업적만을 가지고는 북한에서 이루

어진 ｢한자페지｣의 전모를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1.3 위의 논의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북한의 ｢한자페지｣에 

대해서 밝혀진 것보다는 밝혀져야 할 것들이 훨씬 더 많다. 뿐만 아니라, ｢한

자페지｣는 그것과 거의 동시에 시행된 ｢문맹퇴치｣ 등과 함께 검토하지 않으

면 그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에서, 되도록이 이른 

시기의 자료들을 중심으로, 초창기의 다른 언어 정책과 관련지어 가면서, 북

한에서 한자가 폐지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밝혀 보고자 한다.

2. ｢한자제한｣인가, ｢한자페지｣인가?

이차대전 후 식민지에서 독립한 거의 모든 나라들은 언어 문제로 골머리

를 앓고 있는데, 그 대부분은 구 종주국의 언어와 관련이 되는 것이다. 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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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시기에는 종주국의 언어가 지배 언어였고, 민족어는 소수 언어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도 민족어는 철자법과 어휘 규범, 문법 

규범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일종의 방언과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식민지에서 독립하자마자 남북한은, 조선어로 교과서

를 편찬했고, 조선어로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남한에서는 해방 직후

인 1945년 8월 25일에 열린 조선어학 의 긴급 총회에서 “교과서가 없어 

공부 못하는 초・중등 학교의 시급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교육계・문

필계・언론계 등 여러 방면의 협력을 얻어 우선 임시 국어 교재를 엮기로” 

결의하고, 9월초에 ｢국어교과서 편찬위원회｣를 설치하여 작업을 한 결과, 

같은 해 11월 6일에는 『한글 첫걸음』이라는 교재를 만들어 냈다(한글 학

회 50돌 기념 사업회 1971:293).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조선어학회는 『초

등 국어 교본(상, 중, 하)』(1945.11~1946.1) 및 『중등 국어 교본(상, 중, 

하)』(1946.1~1947.5)을 잇달아 간행해 냈다(한글 학회 50돌 기념 사업회 

1971:299~300). 북한에서는 이보다 좀 늦은 1946년 5월 12일에 채택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교과서 편찬・인쇄에 관한 결정서｣가 나오면서 

조선어로 된 교과서를 발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여, 1947년 8월에는 75

종의 교과서 753만 8천부를 출판 보급하였다(신효숙 2003:193~200).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을까? 그 이유로는 해방 직후의 조선어는, 비

록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철자법은 물론, 규범 문법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을 먼저 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조선어학회에 의하여 제정・공표된 『한

글 마춤법 통일안』(1933)이 철자법 규범의 역할을 했다면, 최현배의 『우리 

말본』(1937)은 규범 문법으로서 손색이 없는 것이었다. 다만, 어휘 규범으로

서의 사전만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것은 1942년 10월에 발

생한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전 편찬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역설적이게도, 이 ｢조선어학회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어학회는 “학

술 단체로서 민족 독립 운동을 벌인 유일한 학회로서 높이 추앙되었”고, 이

에 따라 “과거의 간행물은 물론 학회의 활동 하나하나는 가장 권위와 위력을 

가진 것”이 되어 “(해방) 당시는 문교부보다도 더 힘 있는 국어 보급 운동을 

전개” 할 수 있었다(김민수 1984:536). 사정이 그러했으므로, 해방과 함께  

“｢ 글 맞춤법 통일안｣과 ｢조선어 표준말 모음｣은 즉각 실시에 옮겨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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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불문율로 모두가 본받으려는 정서법과 표준말의 규정이 되”(김민수 

1984:537)었다. 그리하여 이들 규범들은 ｢한국어의 근대화｣, 즉 언어의 측

면에서 ｢반봉건｣의 선봉이 되었다. 그리고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목숨까지 잃

어 가며 지키려고 했던 것으로 인식된 한글도 자연히 해방 후에는 민족 독립

의 상징, 즉 문자의 측면에서 ｢반제｣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므로 문자 문제와 

관련한 해방 직후의 선택지는, 남한이든 북한이든, 한자를 제한할 것인가 혹

은 한자를 완전히 폐지할 것인가 하는 것뿐이었다고 할 수 있다. 

2.1 한자제한론

남 에서는 “대한 민국의 공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동안 필요한 때

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는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이 1948년 10월 9

일에 제정・공포되어 시행(김민수 1984:912)되다가, ｢국어기본법｣이 2005

년 1월 27일에 제정되면서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었다(｢국어기

본법｣의 부칙 제2조). 그러나 새로이 제정된 ｢국어기본법｣의 제14조 1항에

는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문자를 쓸 수 있

다.”고 규정함으로써 한글전용은 더욱 강화되었다.1  그렇다고는 해도, 그것

은 공문서에 한한 것일 뿐, 사문서인 경우에는 사실상 개인의 자유에 맡겨져 

있음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반면, 북한에서는, 일정 기간 학술 용어 등에서 한자의 부분적 사용을 허용

한 것을 제외하고는, 1949년 3월 이후에는 한글만으로 문자 생활을 영위하

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이르기까지에는 적지 않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며, 북

한에서도 처음부터 한글만으로 문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즉, 

｢한자제한론｣과 ｢한자폐지론｣이 북한에서도 대립하고 있었던 것이다.

2.1.1 해방 후 북한에서 나온 ｢한자제한론｣은 박상준(1949)에서 볼 수 있

다. 그는 우선 수량상으로 보아 “한자어가 전 조선말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

하고 있음”(박상준 1949:37)을 먼저 지적한다. 물론 “완전한 조선말 사전이 

아직 생기지 못한 현실에서 있어서는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없고, 또는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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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표준을 따라서 수량이 훨씬 달라지게 되는 관계가 있으므로, 이제 확실

한 통계적 수량을 발표할 수 없는 사정”(박상준 1949:37)은 인정한다. 둘째

로는, “우리 글'자가 일찌기 생기여 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글'자라고는 다

만 한자 한가지만 오래 동안 쓴 것”이 한자어가 늘어난 “력사상 가장 중대한 

원인”이라고 말한다(박상준 1949:40~43). 셋째로는, 성격상으로 보아 “고

립어(孤立語) 또는 음절어(音節語)인 한자어는 설명어(說明語)로서는 결점이 

많으나, 체언(體言)을 만들기에는 가장 우수한 말”(박상준 1949:44)이라는 

사실이 또한 한자어를 늘어나게 했다고 본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용어의 

부면을 차지하고 있는 한자어는 그 성격상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용어가 대

단히 많을뿐 아니라, 순수 조선말이 아니고, 외래어인 한자어이기 때문에 일

층 해석하기 어려”운 점, “한'자의 상식이 없는 사람으로서는 다만 기계적으

로 기억할 뿐이지, 철자하기가 지극히 복잡하다”(예:十里-십리, 심니, 십니, 

심리)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박상준 1949:45).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가 내 놓은 것이 한자어의 정리였다. 우선 ‘한자

의 뜻과 관계없는 인명이나 지명, 동식물명, 천문, 지리, 신체, 친척 칭호 등

에 관한 한자어는, 대개 직관적 실험적으로 알 수 있으니 한자의 해석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한자와 관계없는 순수 조선말로 잡아야 한다’(박상준 

1949:47~48)고 말한다. 둘째로, ‘곳곳-처처, 집집-가가’ 등과 같이, ‘뜻이 

꼭 같은 말로서 순수 조선말과 한자어의 두 가지가 있는 것은 되도록 한자어

는 쓰지 아니함이 좋다’(박상준 1949:48~50)고 본다. 셋째로, ‘문, 방, 창’처

럼, “어원적으로는 틀림없는 한'자어라도, 벌써 한자의 상식이 없는 사람까지 

일반적으로 완전히 순수 조선말과 같이 쓰고 있는, 통상적 한'자어는 그대로 

순수 조선말과 같이 잡음이 마땅”(박상준 1949:50)하다.

2.1.2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

인가는 여전히 문젯거리였다. 이에 대하여 박상준(1949:51)은, ‘한자는 전폐

함을 원칙으로 아니할 수 없으나, 과도기인 현재의 실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제한적으로 한자를 쓸 것을 제안하고 있다.2  

첫째는, ‘가연물(可燃物), 가용물(可溶物) 감전(感電)’ 등과 같이, “한자

의 표시가 없으면, 비록 지식층이라도 그 뜻을 얼른 알 수가 없”(박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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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51)는 것들이다.

둘째는, “초학자라 할지라도 새로 한'자어를 연구함에 있어서 필요한 용

어에 한해서는 한자를 배우면서 한자어를 연구하는 것이 훨씬 능률을 올리

게 되는”(박상준 1949:52) 경우이다. 예컨대, ‘｢인심｣(人心)과 같은 경우에

는 조선어로 그 의미를 배우기보다는, 한자로 인(人)과 심(心), 두 자를 배우

면, 저절로 인심의 뜻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인(人)자가 들어가는 단어 약 

8-90개는 배우지 않아도 사람과 관련되는 것임을 짐작하게 되며, 심(心)자

가 포함된 약 100단어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마음과 관계되는 말임을 추정

할 수 있게 된다’(박상준 1949:52)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서 “가장 많이 응

용되는 한자 100만 알면 그 100자가 이리저리 응용되는 한자어와 그 100자 

밖의 한자와 섞이는 한자어를 합하면 5,000 내지 10,000자의 한자어를 대개 

짐작하게 되므로, 한자어의 의미 해석과 철자에 관한 기초적 상식이 생겨 아

무 렬락관계 없이 분산적 기계적으로 한자어를 연구함에 비하여 아무리 줄 

잡아도 2배 이상의 능률이 오르게 되는 것이다.”(박상준 1949:52) 그러나 

한자는 수가 많으므로 그것을 다 배울 수는 없고, “만일 한'자를 많이 배우면 

그한'자 학습의 무거운 짐에 눌려서 필요한 다른 학습은 저절로 희생이 될 수 

밖에 없으니, 이는 곧 쇠뿔을 고치려다가 소를 죽이는 셈이 되는 것”(박상준 

1949:52)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가용성｣ (可鎔性)과 같이) 한자의 해석

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 용어에 관한 한'자 이외의 것, 곧 학습 능률을 올리기 

위한 한'자는 가장 응용 범위가 넓은 한'자 약 200자를 선택하여 이는 인민학

교에서 가르침이 마땅”하다는 것이다(박상준 1949:52). 실제로 박상준은 여

기에 해당하는 한자 200자를, ｢상용 한'자｣라 하여 따로 제시하고 있다.

셋째는, “현실 지식층을 무시하고서는 민주 과업을 빨리 완수할 수 없는

데, 현실 지식층의 능률을 올리게 함에는 최소한도의 필요한 한'자를 아니쓸 

수 없”(박상준 1949:52)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괄호 안에 넣”(박

상준 1949:53)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조건에 모두 맞아야 한다(박상준 1949:54).

(1) 현대의 정치, 경제 문화의 기초적인 한'자어에 쓰이는 한자

(2) 한'자의 뜻으로 해석함이 평이 정확(平易正確)하게 되는 한자어에 쓰이는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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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한'자가 현대어(現代語)에서 세가지 이상으로 응용되는 것, 곧 “鼓動, 鼓舞, 

鼓吹”에서의 “鼓”와 같이 세가지 이상으로 응용되는 한'자

(4) 현대의 보통 지식층이 대개 알 수 있는 한'자

위의 네 가지 기준에 들어맞는 글자는 약 800자인데, “이는 어느 학교에서

도 정식으로 가르치지 아니하고(한문 전문 연구 과목은 제외함), 다만 필요

한 기록에 한하여 참고로 기입함이 마땅”(박상준 1949:54)하다고 한다. 왜

냐하면, “한'자 전폐의 원칙 아래에서 당분간 한'자를 씀은 대개 기성 지식층

의 독서 능률 제고를 위함이 중심인즉, 한'자를 모르는 초학자(初學者)는 인

민학교에서 정식으로 가르치는 200자의 기초지식을 잘 응용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학자습적으로 연구할 수 있고, 200자 이상은 몰라도 대체로 큰 

관계는 없는 까닭이다.”(박상준 1949:54) 이어서 박상준은 여기에 해당하는 

한자 800자를, ｢허용 한'자｣라 하여 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각종 기록에서 한자를 섞어 쓰면 한자를 모르는 사람은 언제

까지든지 각종 기록에서 완전히 제외(除外)되기 때문에, 인민의 민주 과업을 

빨리 완수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니, 이는 곧 민주주의의 원칙에 벗어나는 차별

적 봉건적 진행(進行)이라고 아니할 수 없”(박상준 1949:51)으므로, 한자의 

사용은 어디까지나 과도적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2.1.3 다음으로 ｢한자제한론｣이 강했던 곳은 역시 학술 분야였던 것 같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찾지 못했으나, ｢학술 용어 사정 위원회 의학 용

어 분과 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리익환(1949:66)의 다음 증언은 주목할 필요

가 있다.

나는 “학술 용어 사정 위원회” 안에 설치된 “실용 한'자 제정 분과 위원회”3 의 사명

이 한'자 페지를 완수하기 위한 준비로서 잠시적으로 한'자를 제한하는데 있을 것을 주

장하며, 또한 이러하리라는 것을 믿는 바이다. 제 개인의 의견 같아서는 차라리 “한'자 

폐지 분과 위원회”로서 출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에서는 ｢학술 용어 사정 위원회｣ 안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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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한'자 제정 분과 위원회｣를 두었는데, 거기에서는 한자의 전폐가 아니

라, 그 사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모양이다. 이와 같이 된 데에는, 

한자를 폐지하고 나니까, 학술 용어의 빈곤은 물론이고, 곳곳에서 불편하다

는 아우성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즉, 한자를 폐지해야 한다고 해서 폐지하

고 보니, 무수히 생겨나는 동음이의어는 물론이거니와, 원래의 한자를 보지 

않고서는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단어들이 속출했던 것이다. 예컨대, 리익환

(1949:64~65)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금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모든 신문, 잡지가 거의 모두 한'자를 달지 않고 한글만으

로 출판되고 있기는 하나, 과학 용어의 통일이 없이 단지 한'자의 음을 한글로 옮겨 적

는데 그치였기 때문에, 도리여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을 느끼게 하며 심지어 한’

자를 폐지하여서는 아니 되겠다는 거꾸로 결론을 짓게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학술 논문들에서는, 한자 사용이 폐지된 

것으로 알려진 1949년 3월 이후에도, 괄호 안에 한자를 넣는 일은 물론이고, 

한자를 노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러므로 학술 용어와 관련해서는, 꽤 

오랜 기간 동안 한자의 병용이 요구됐고, 또 허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2 한자폐지론

2.2.1 한자폐지론의 등장 배경

해방 직후 북한에서 표방했던 슬로건이 ｢식민 잔재의 청산｣과 ｢토지개혁｣으

로 대표되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었음은 잘 알려져 있다. 먼저 1946

년 4월 6일에 ｢북조선림시인민위원 ｣에서는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을 발

표하여 토지개혁을 실시하였다(김성보 2000:144). 거기에 그치지 않고 ｢북

조선림시인민위원회｣는, ｢중요 산업시설의 국유화｣, ｢8시간 노동법령｣, ｢남

녀평등법｣ 등과 같은 일련의 개혁 조치들을 연달아 내 놓았다.

이와 같이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면에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민

주개혁｣을 원만히 수행하고, 아무래도 서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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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경쟁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동원은 없

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그들을 설득하고 계몽하여, ｢민주

개혁｣에 동참시키는 일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이를 위한 수단이라고 할 만한 

것이 당시 북한에는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문맹이었기 때문에 문

서를 통한 그들의 교육은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고,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여타의 문화 시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여기에서 북한 당국이 눈을 돌린 것이 ｢문맹퇴치｣였다. “전국민적으로 되

는 군중적으로 되는 건국정신총동원과 사상의식을 개조하기위한 투쟁을 전

개”해야 한다는 김일성(1946c:192)의 이 호소는 나중에 ｢건국사상총동원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문맹퇴치｣는 바로 이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북한에서는 전 국가적으로, 가용 자

원을 모두 동원하여, ｢문맹퇴치｣에 온 힘을 기울였고, 그 결과 1949년초에는 

대부분의 문맹이 퇴치되어, 대부분의 인민들이 한글의 읽고쓰기와 간단한 가

감승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4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한자였다. 왜냐하면, “원수 왜놈들의 

야만적 제국주의 식민지 정책으로, 극 소수를 빼 놓고는 근로 대중의 거의 모

두가 문맹이었던 조선 인민이었었으나, 해방 후 3년 동안에 공화국 북반부에

서는 전체 인민들의 열성적 투쟁으로 문맹퇴치 사업에 큰 성과를 거두어, 이

제 문맹의 거의 전부가 멀지 않아 없어지게 되였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어려운 한문을 배운 것도 아니요, 또 우리 말 공부를 깊이 한 것도 아니”(박

경출 1949:87)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한자를 쓰게 된다면,  

｢문맹퇴치｣를 통하여 이제 겨우 문자의 세계로 들어온 230만에 달하는 대중

들은 다시 문자 생활에서 멀어지게 된다. 이것은 명백한 퇴보이다. 왜냐하면 

“모든 정치와 문화 건설은 절대 다수의 근로 대중의 참가없이는 불가능한 때

문이다”(박경출 1949:89). 여기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한자페지｣의 

직접적인 계기는, ｢문맹퇴치｣의 결과 새로이 한글의 읽고쓰기를 익힌 사람들

을 문자의 세계로 끌어들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동참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당시 북한에서의 개혁 조치의 두 상징(이종석 

2000:68~69)이었던 ｢토지개혁｣과 ｢중요 산업시설의 국유화｣와 관련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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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해 보고자 한다.

2.2.1.1 북한에서 한자를 폐지한 배경으로 가장 먼저 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토지개혁｣이다. ｢토지개혁｣은 기본적으로는 봉건적 요소의 척결을 의

미하는 것이었지만, 식민지 치하에서 대부분의 지주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

하여 친일 행위를 했다(이종석 2000:69)는 점을 감안한다면, 거기에는 식민 

잔재의 청산이라는 성격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토지개혁｣이

야말로 당시 북한이 표방했던 슬로건인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상징

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토지개혁｣ 조치의 

정착을 위하여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토지개혁｣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그것이 가지는 의의 및 정당성

을, 농민들에게는 물론, 당원들에게도 납득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왜냐하

면 당시는, 농민들만이 아니라, 당원들조차도 정치적・문화적 수준이 그리 높

지 않았기 때문이다. ｢토지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수 많은 ｢좌우경적 오류｣

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말해 주고도 남음이 있다. 예를 들면, “함남도와 평안

도 일부 지방들에서는 지주가 아닌 5정보 이하의 토지를 소유한 부농과 중농

을 지주로 규정하고 그들의 토지를 몰수한 일이 있었으며 황해도에서는 5정

보의 토지를 가진 부농들에게서 가옥을 몰수하고 토지를 분여하지 않으려 하

였던 사실이 있었”으며, “황해도에서는 소작인이 지주를 대신하여 그의 소유 

토지를 자기의 것이라고 하여 옹호한 사실이 있었으며 평남도에서는 민족반

역자를 은폐한 사실도 있었”던 것이다(김일성 1946a:62). 이러한 ｢좌우경적 

오류｣들은 꽤 있었던 것 같으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토지개혁｣은 실패

로 끝날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 그러므로 당의 차원에서 “동요분자들과 우경

분자들을 숙청하고 당내에서 부농 사상의 유입과 그의 영향의 침입을 배제”

(김일성 1946a:63)함과 동시에, “농민들에게 우리의 정당한 위업의 승리에 

대한 신심을 제고시키며 그들을 친일분자 민족반역자 반동분자들을 반대하

는 투쟁에로 불러 일으키는 선전사업을 맹렬히 전개”(김일성 1946a:70)할 

필요가 있었다.

다음으로, ｢토지개혁｣의 결과로 빈농이나 고농에게 분여된 토지의 전매나 

저당을 금지했는데(이종석 2000:68), 이것은 행정적인 면에서 ｢토지개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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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시키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토지개혁｣이 ｢무상몰수, 무상분배｣

의 원칙 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감안할 때에, 이러한 조치는 어느 정도 예상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했다.

그리고 수확량을 높임으로써 토지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토지개혁｣이 

성공했음을 대내외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기도 했으므로, 이를 위해서도 온 

힘을 쏟아 부었다. 게다가 당시는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 허덕이고 있었기 때

문에 수확량을 높이는 것은 더더욱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발등의 

불이었다. 만일 수확량이 ｢토지개혁｣ 이전보다 떨어지거나 했을 때에는, 그 

후폭풍은 거셀 것임에 틀림없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있었을 당시의 

북한 당국은, 토지 수확량을 높이기 위하여, 농민들의 설득에 온갖 힘을 기울

였다. 그 한 예로, 김일성은 1946년 4월 10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중앙 

제6차 확대위원회｣에서 행한 보고 『토지개혁의 총결과 금후 과업』에서, ｢토

지개혁｣을 총괄한 다음에, ｢우리의 과업｣의 첫번째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로 토지는 이미 지주에서서 몰수되어 농민에게 분여되었읍니다. 이 토지는 생

산성이 높은 토지로 되어야 할 것이며 증산의 토지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토지

개혁후 토지를 묵힌다든지 수확고를 적게 낸다든지 하는 것은 반동분자들의 악선전을 

유리하게 하는 것이며 토지개혁의 정치 경제적 의의를 말살시켜 버리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당면 구호는 해방된 조선의 첫 봄을 증산을 위한 투

쟁으로 맞이하며 분여받은 토지는 한고랑도 묵히지 말자는 것입니다. 당은 이 구호의 

실천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은 자기의 총역량을 춘기파종 깜

빠니야에 집중시키며 지주들의 예속에서 해방되어 처음으로 자기 땅에서 농사하는 농

민들을 조직 지도하여야 하겠읍니다. 종자 측력 농구 비료등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해

결하여 주어야 하겠읍니다. 우리는 춘기파종사업을 성과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농촌 

사회단체들을 발동시키며 농민들 속에서 호상 협조의 정신을 발양시켜야 할 것입니

다.(김일성 1946a:66)

이와 같이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학적이며 생산적인 영농 계획의 

수립’(김일성 1947a:245)과 함께, “수확고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토질을 훨

씬 개선하여야 하며 개량된 농작 방식으로 변하여 새농작 방식으로 즉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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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작물 다년초재배 종자선택등 기타 방식을 적용”(김일성 1947b:266)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근로농민대중이) 선진과학의 성과를 

원만히 적용하면서 자기의 경제발전을 도모하는데서만 실행할수 있는 것”

(김일성 1947b:267)이었다.

이와 같은 ｢과학적 영농｣과 ｢토지개혁의 의의 및 정당성｣을 농민들에게 설

득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계몽과 선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을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농민들의 대부분이 문맹이었다는 사

실이다.5  그래서 실시한 것이 ｢문맹퇴치｣였고, 그 결과 농민들도 이제 겨우 

한글의 읽고쓰기 정도는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한자까지 

섞어 쓴다면 농민들은 다시 문자의 세계에서 멀어지게 되며, 그렇게 된다면 

문서를 통한 농민들의 계몽은 아예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임은 명확하다.

2.2.1.2  ｢중요 산업시설의 국유화｣도 ｢한자페지｣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

로 보인다. 여기에서도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국유

화 조치의 정당성｣을 노동자들에게 설득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자 

및 기능공이 무척 부족했던 당시 상황에서 그들을 교육시켜 하루빨리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키는 것이었다. 이 가운데에서 후자는 이른바 ｢과학기술

의 대중화｣와 직결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한자페지｣와 어

떻게 연결되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다.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해방 직후 북한에서는 기술자들의 부족으로 심각한 

곤란을 겪고 있었다. 예컨대 당시 북한에서 “비료 공장을 비롯하여 5대 공장

이 집결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큰 공업 도시이며 화학 공업 중심지”

이자, “근대적 공업 로동자 2만 7천 명이 집중되”(리국순 1960:184)어 있어

서, “전체 북반부 로동 계급의 10분지 1을 차지하”(리국순 1960:180)고 있

던 흥남 지구의, 흥남 비료 공장의 사정은 다음과 같았다.

(네째로) 기술자, 전문가 그리고 고급 기능자의 극심한 부족이다. (중략) 비료 공장

에는 일제 말기에 기술자가 류안 비료 부문에만 240명 있었는데 조선인 전문 기술자

는 6명밖에 없었다. 그것마저 일부는 해방 후 로동 계급을 배반하고 남조선으로 도망

쳤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소수의 기능 로동자들은 기술자들이 감당하여야 할 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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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데 기능자의 수도 적었을 뿐 만 아니라 또한 그의 수

준이 낮았다.

특히 이 공장의 핵심 직장들인 합성 질소, 가스, 변류 부문에서 일한 조선 로동자들 

가운데는 초보적인 기술 지식이나마 가진 기능자는 매우 적었다. 합성 직장 촉매 공정

에는 조선 사람은 급사 한 사람 밖에 없었다.(리국순 1960:187)

이와 같이 과학기술자가 대단히 부족한 데다가, “공장 관리와 생산 조직에 

전혀 경험이 없는”(리국순 1960:174) 상황에서 ｢산업시설의 국유화｣는 단

행되었던 것이다. 아마 그 여파이겠지만, 실제로 국유화 조치(1946년 8월) 

이후인 1947년 1월에는 “(생산 실적이 계획에 비하여) 성진제강소의 40% 

해주기계공업이 22% 문천기계공업의 31% 남포제련소의 44% 사리원방직 

42%” 등에 지나지 않았고, “1월 또는 2월에 있어서 50%이하의 실적에 떨어

져 있는 기업소는 이 전에도 강선제강 부령전기야금공장 용암포 문평의 각 

제련소와 마동 해주 내천리 등의 세민트 공장 신의주팔프공장 남포화학공

장” 등이었다(산업국장 1947:228).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

동자들을 생산에 적극 참여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했다. 그

렇기 때문에 김일성 자신이 직접 나서서 “새법령에의하여 북조선림시위원회

의 수중으로 완전히 넘어오게되는 공장 제조소 탄광 및 광산 발전소 철도 체

신기관 은행등은 지금에와서는 개인기업가나 외국자본가들의 수중에 있을것

이 아니라 인민위원회의 관리하에 즉 인민주권의 관리하에 있게될것”이므로 

“우리의 공업은 우리로동자들의 로력착취의 수단으로 또는 자본가들의 리

윤획득의 수단으로 운영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인민의 복지를위하여 이바

지하게될것”이라고 호소하였던 것이다(김일성 1946b:112). 이어서 김일성

(1946b:112~113)은 “이제는 우리가 왜놈들을 위하여 일하는것이아니라 자

기자신을 위하여 전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일하는것”이고, “우리가 일을 더 

잘하면 더 잘할쑤록 우리공장 제조소는 산품을 더많이 생산할것이며 상품을 

더 저렴하게 인민들에게 분배하게 될것”이라고 강조한다.

노동자들의 설득과 더불어 반드시 필요했던 또 하나의 문제는, ｢과학기술

의 대중화｣를 통하여, 기술자 및 기능공을 하루라도 빨리 양성하는 것이었

다. “우리공업을 더 우수하게 관리하는것을 배워야하며 아직까지 운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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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기업소들을 신속히 작업하게하며 필요한 원료와 로동력을 확보하”(김

일성 1946b:112)기 위해서도, 그것은 한시가 급한 문제였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로동자 기술자 특히 우리청년학생들은 자기의 자격을 향상시키기위하

여 열심히 배우고 과학과 기술을 련마하여 우리의 공업 우리의 경제의 우수

한 지도자가 되”(김일성 1946b:113)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게다가 화학공업

의 경우에는 농업 생산의 증대에 없어서는 안 되는 화학비료의 생산과 직결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것이었다.

여기에서 커다란 역할을 했던 것이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의 일환으로 공

장의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전개된 ｢생산돌격운동｣이었는데, 이 

운동은 정주군 기관구 철도기관사 김회일(金會一)을 본보기로 하여 1947년 

1월부터 펼쳐졌다(서동만 2005:200). 물론 당시는 “근로자들의 일반기술수

준과 문화수준이 매우 어린데다가 혹심한 기술난, 자재난, 원료난이 겹쌓여

있”(고광섭 1974:42)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

나 “(로동자, 기술자들은)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고 자체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는 한편 실지 생산과정에서 나서는 기술적난관

을 자체의 힘과 기술, 재능과 지혜로 풀고 기술을 혁신하여 생산의 높은 발전

을 이룩하기 위”(고광섭 1974:42)하여 노력에 노력을 거듭했다. 다음은 흥

남 비료 공장의 예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당시 북한의 공장에서 벌어졌던 학

습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기능 강좌, 기술 학습회는 일정한 시간이 없이 수시로 열렸었다. 해방 후 첫 시기에

는 비록 자연 발생적이였지만 다수 직장에서 매일 같이 있었으며 하루 4시간으로 제정

되여 있었으나 때때로 이 시간은 연장되였다. 여기에서 선생은 오랜 로동자들이였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은 공장 내에서는 선생이 되였다가 다른 때는 학생으로 밤에 기술 

전문 학교, 고등 기술원 양성소에서 전문 지식을 강의 받았다. 1947년 12월 말 현재 

공장 내에는 60개의 기능 전습반이 조직되였으며 여기에는 2,291명이 망라되였다.6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이 과정을 통하여 양성된 고급기능자는 41명, 기

능자는 861명이였고 기술자격시험에서 합격된 로동자는 11명”7 에 이를 정

도로까지는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기능전습반｣이 조직되어 학습에 힘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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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는 하나, 거기에는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다. 그 가운데에서

도 노동자들의 정치적・문화적 수준이 대단히 낮은 점은 무엇보다도 큰 애로

였음에 틀림없다. 예를 들어 흥남 비료 공장의 경우, ‘1947년말 현재 전체 노

동자의 62%에 달하는 5,800명이 해방 후 새로 들어 온 사람들이었던 데다

가, 이들의 다수는 빈농민 출신’(리국순 1960:180)이었다. 이것은, 당시 노

동자들의 반수 이상이 비숙련공이었으며, 또한 상당수가 문맹 내지는 반문맹

이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노동자들 가운데에는 “1,000여 명에 달하는 문맹

자들”과, 속성 성인 학교에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수 천 명의 국어 해득

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리국순(1960:214)의 언급에서 바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이들 노동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교양｣하여 ｢생산돌격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언어가 그들에게 쉽게 이해되는 것이

어야만 했다.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과학기술 

용어를 대중들이 알기 쉽도록 다듬는 문제, 즉 학술 용어의 대중화였던 것이

다. 이에 대하여 리익환(1950:18~19)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과학과 기술이 심지어 글'자까지가 지배 계급에 전속되여 있던 봉건시대에는 물론이

어니와, 자본주의 시대에 있어서도 과학 사상과 기술 지식은 오직 소수의 지배 계급에

만 소속되였고, 절'대 다수의 근로 대중은 학술의 혜택에 대하여 거의 격리되여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 용어와 학술 용어 사시의 계선은 명확히 존재한 사실을 우리는 잘 인

식할 수 있다면, 앞으로 우리는 인류 사회의 보다 더한 민주주의하의 번영을 위하여, 

과학의 대중화를 위하여, 즉, homo sapiens(지혜의 인간)으로부터 homo sciens(과학

의 인간)에로의 이행의 촉진을 위하여 학술 용어를 반드시 대중에 뿌리 박고 있는 이

른 바 일반적인 쉬운 어휘로써 무겁게, 또한 순조롭게 제정함으로써 학술 용어와 일반 

용어 사이의 계선을 어서 바삐 처리하여야 할 것을 또한 주장하는 것이다.

과학과 기술은 물론, 문자까지도 지배 계급만이 독점하고 있던, 봉건 시대

를 넘어서, 식민지 시대의 질곡을 넘어서, 민주주의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지

금이야말로 근로 대중에게도 학술 지식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술 용어를 대중에 뿌리박고 있는 쉬운 용어로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가 된다.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용어의 평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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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하다는 리익환(1950:29)의 언급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

고 그것은 “한'자 처리 문제, 즉 그 폐지 문제와 크게 관련되여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이기도 했다(리익환 1950:21). 그러므로 한자의 폐지는 학

술 용어(및 과학기술 용어)의 대중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고 보지 않으

면 안 될 것이다.

2.2.2 새로운 사회의 건설과 ｢한자페지｣

앞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한자제한론｣은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지 않을 수 없었는데, 본격적인 반론은 리만규(1949b)에 의해

서 제기되었다. 리만규는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투옥되기도 했었고, 해방 

후에는 『조선 교육사 1, 2』(1947, 1949)의 저자이자, “1948년 6월 평양에

서 열린 ｢남북 제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협의覊｣에 근로 인민당 대표로 김구・

김규식 등과 함께 갔다가 평양에 남은”(심성보 1993:99) 사람이었기 때문에, 

반론을 하기에도 안성마춤이었다.

그는 우선 “요사이 한'자 문제에 있어서 한'자제한론이 생긴 듯한데, 이 의

도가 어디있는지 나는 파악하지 못하였다. 한자를 장차 앞으로 없앨 전제라

고도 하면서, 또 한'자는 글을 읽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도 하니, 두 

말이 정반대인 자리에서 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한 입으로 하

는 데는 더 리해할 수가 없는 일”(리만규 1949b:68)이라는 말로 포문을 연

다. 그리고 나서 “한'자를 없애기 위한다 하니, 한'자를 없애려면 지금 없애

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한'자의 불편을 느껴, 한'자에 대한 원망과 증오심이 

더 늘어가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옳다”(리만규 1949b:68)고 말한다. 

왜냐하면 “만일 몇자로 줄이여 가지고 편리하게 선전하며, 인민들의 한'자

에 대한 애용심이 생겨, 그들이 없애는 것을 반대하게 될 때가 올 것”(리만규 

1949b:68)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와 같이 한자를 제한하는 것은 “한자의 

생명을 더 오래 살리는 작용이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자의 생명이 길면 

길쑤록 인민이 독서에 한자의 힘을 비는 버릇이 굳어지며, 국문만을 읽는 버

릇은 줄고, 따라서 순 국문만을 읽는 취미와 능률이 감쇄(減殺)되여 국어 발

달에 큰 지장을 일으키”며, 그 결과 “제 나라의 글에 남의 나라 문'자를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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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부호로 국문을 구성하는 국문이 오직 조선에만 있는 창피한 현상이 

늘 계속될 것”이라고 비판한다(리만규 1949b:68~69). 즉, 제한적이나마 한

자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교육적으로나 인민 문화의 향상을 위해서나, 절대

로 옳지 못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한자폐지론｣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와 관련한 여러 

문제들이, 당시 북한이 표방하고 있던 슬로건인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 

즉 당시 북한에서 무엇보다도 중요시 고 있던 ｢식민 잔재의 청산｣ 및 ｢봉건

성의 극복｣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2.2.2.1 언어 문제를 ｢식민 잔재의 청산｣과 관련지어 생각할 때 우선 떠오

르는 것은, 해방 당시는 물론이거니와, 지금까지도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는 

일본어 혹은 일본식 한자어의 숙청일 것이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나, 그러한 

일본식 한자어가 조선어에 유입되게 된 근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한자의 문

제는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인

데, 일본에서 만든 한자어를 한국식으로 읽으면 그것이 곧 한국어라는 인식

은 오늘날에도 일본어 유입의 주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 그런데 해방 직후에

는 일본식 한자어는 물론이거니와 일본어까지 범람하고 있었으며, 게다가 기

나긴 식민 통치를 거치는 동안 조선식이 아닌 일본식 한자 읽기가 일반화되

어 있었기 때문에 한자에 대한 문제의식은 더욱 절박했다. 그리하여 한자의 

폐지 문제는 필연적으로 식민 잔재의 청산과도 관련이 되게 되는 것이다. 다

음에 보는 최현배(1956:96~97)의 증언은 해방 직후의 언어 상황이 어떠했

는지를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일인(日人)들도 한자를 쓰기 때문에, 우리 배달 겨레에게 漢字, 漢文을 가르쳤다. 그

래서, 우리들이 漢字 漢文을 배우기는 하였으나, 그 가진 지식은 순연히 일본스런(日

本的) 지식이요, 조선스런(朝鮮的) 지식은 아니었다(얼마 동안은, 우리의 감정을 늦후

기 위하여, 조선스러운 漢字, 漢文을 가르친 일도 있었으나, 이는 여기에 말하지 아니

함). 일인 관리(日人 官吏)는 교육에서 일어를 강요하였을 뿐 아니라, 거리, 전차, 심지

어 집안에서까지 일어를 강제하고 배달말을 금지하는 포정(暴政)을 하였기 때문에, 우

리들의 한자에 관한 조선스러운 지식은 자꼬 줄어지고 없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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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오늘날 일반 식자라도 30분 동안만 회화(會話)를 하면, 그말 가운데에서, 漢字語의 

틀린 발음을 발견할 수 있으며, 또 일본스러운 문자를 쓰지 않고는 글월이나 말을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일류 식자층의 사람들이 이러하니, 그 나머지 사람들은 말할것도 없

으며; 더구나, 중학생, 소학생, 들은 한글 사이에 漢字를 섞어 써 놓으면, 아무리 쉬운 

漢字라도 도저히 조선음으로 읽지 못하고, 반드시 일본말, 일본음으로 읽는다. 이는 천

하의 학부형, 교사들이 함께 아는 기막히는 사실(事實)이다.

즉, “지난 일본의 압박 정치 시대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일본말로 漢字를 

배웠기 때문에, 漢字를 대하면, 문득 ｢일본｣식으로  그 자를 읽게 되며, 심지

어 일상의 화화에서도, ｢일본｣말식으로 자말(漢字語)을 발음한다. 이를테

면, ｢輸送｣(수송)을 ｢유송｣이라 하며, ｢番地｣(번지)를 ｢반지｣라 함과 같다. 

실로 기괴망칙한 현상이 많다”(최현배 1956:20)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비

뚤어진 읽기를 버리고서 새로운 조선 식 발음을 배우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

이 아니다.” (최현배 1956:20) 다시 최현배(1956:97~98)의 주장이다.

만약, 소학생, 중학생이 漢字에 대한 아무러한 지식도 없다면 차라리 가르치기가 덜 

곤난하겠지마는, 위에 말한 바와 같이, 그네들이 이미 漢字에 대한 일본스러운 지식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스러운 漢字 교육을 베풂에는, 먼저 잘못된 일본스러운 지식

을 바로잡은 연후에야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이 “짧게 말하면, 30년 동안의 일본의 노예 교육, 동화 정책(同化 

政策)은 우리 조선 사람에게서 한자에 관한 조선스러운 지식을 완전히 빼앗

아 버리었”(최현배 1956:98)기 때문에 한자 교육을 이중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북한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았음은, 방향은 조금 다

르지만, 리익환(1950:13)의 다음 언급에서 확인할 수 있다.8  

(한자는) 문'자 생활과 언어 생활 사이의 유기적 관계를 극도로 절연(絶緣)시키였으

며, 더우기 그후 일제의 노예 교육 정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과학 독점과 조선 어문 

발전에 대한 억압 정책으로서 과학은 우리 인민들과 유리되고, 따라서 조선어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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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용어 창조는 아무러한 발전도 가져올 수 없었으며, 학술 용어는 한'자로 된 그들의 

용어가 오늘날까지 그대로 남아 있게 되였다. 그러므로 아직 통일 정리 되지 못하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의 학술 용어는, 해방후 북반부에서 비약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인

민의 과학을 담는 용기로서 수다한 결점들을 내포하고 있어, 우리 어문 발전에도 적지 

않은 지장을 주고 있다.

봉건 시대에는 한자로 말미암아 언어와 문자가 단절되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게다가 식민 통치를 거치면서 일본식 과학 용어들이 대량으로 유

입되어 조선어를 통한 과학 용어의 창조는 제한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

는 그러한 용어들이 해방 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다. 아니, 남아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실은 그러한 용어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었을 것임은, 앞

의 최현배(1956:96~97)의 증언은 말해 주고도 남음이 있다. 그런데 이와 같

이 식민 통치의 결과로 조선어에 들어온, 한자어로 된, 일본식 학술 용어는 

인민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것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조선어의 발전은 상당

한 지장을 받고 있었음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

해서는 먼저 한자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2.2.2.2 봉건 잔재의 청산을 위해서도 한자는 폐지될 필요가 있었다. 한자

는 소수외 유한계급만이 쓰는 봉건적 문자(최현배 1956:45)이자 유교적 문

자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조선에서는 기본적으로 한자는 ｢한자어｣가 아닌  

｢ 문｣의 표기에 사용되는 것이 원칙(イ・ヨンスク 2001:182)이었다는 데

에서도 드러난다. 이와 관련하여 ｢최초의 국한혼용서｣라고 말해지고 있는 유

길준의 『서유견문』(1895)의 서문에 나오는 다음 구절을 보기로 한다.

書旣成有日에友人에게示 고其批評을乞 니友人이曰子의志 良苦 나我文과漢字의

混用홈이文家의 軌度 越 야具眼者의譏笑 未免 리로다(『西遊見聞』 序, 5쪽)

즉, 『서유견문』이 완성되어 친구에게 보여 비판해 달라고 했더니, 내용보

다도 우리 글(我文)에 한자를 섞어 쓴 것이 안목이 있는 사람들의 비방과 조

소를 사리라고 말하더라는 것이다. 이것은 당시 지식인들의 언문에 대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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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어떠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라 할 수 있다.9   이러한 지적에 대

하여 유길준은 “我文은則我先王朝의刱造 신人文이오漢字 中國과通用 者

라余 猶且我文을純用 기不能홈을是歉 노니”(『西遊見聞』 序, 6쪽)라고 함

으로써, 오히려 전부를 우리 글(我文)로 쓰지 못했음을 한탄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유길준 개인의 한계라기보다는 시대의 한계였다.

그리고 『서유견문』에서 시작되었다는 ｢국한문 혼용체｣와 관련하여 또 하

나 우리가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이러한 문체가 실은, 일본의 ｢한문 

훈독체｣를 축자적으로 조선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성립한 것이었다는 사실

이다(イ・ヨンスク 2001:182). 이것은 유길준이 조선 최초의 유학생으로서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게이오기주쿠(慶應義塾)에서 1년 반 이상이나 

새 학문을 공부하였으며(이광린1999:85), 당시 후쿠자와가 조선인의 교육상 

그 문장을 평이하게 하기 위하여, 유길준이 자신의 미타(三田) 집에 기거하

고 있을 때에, 유길준에게 명하여 『文字の教』의 문장을 한언(漢諺) 혼용으로 

번역시켰다(石河幹明 1932:298)는 기록에서도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다.

반면에 한글은 근대적인 문자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훈민정음과 한

글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이 둘은 뿌리는 같다고 할지라도, 그 본

질은 같은 것이 아니다. 훈민정음은 봉건 군주가 ‘백성을 어여삐 여겨’ 새로

이 만들어 백성들에게 ‘하사’한 문자라면, 한글은 이미 봉건적 외피를 탈피하

고, 근대적인 문자로서 새롭게 탄생한 민중의 문자, 대중의 문자이다. 한마디

로, 훈민정음은 봉건 군주가 훈민(백성들을 훈도)을 위하여 만든 유교적・봉

건적인 문자임에 비하여, 한글은 그 기원 및 외피는 훈민정음이나 거기에 근

대적 알맹이가 더해진 민주적・근대적 문자인 것이다.10  

문자가 가지는 봉건적・종교적 성격에 대한 비판은 당시의 조선에만 국한

된 현상이 아니었다. “혁명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무렵, 1920년대에 들어서

면, 러시아 연방, 이어서 소련방에서는, 혁명은 언어와 문자에도 미쳐야 한다

는 분위기가 높아졌다. 거기에서 러시아 문자는, 봉건제와 가부장제에 연결

된, 구폐로 반동적인 문자라고 생각되었다. 아라비아 문자에 이르서서는, 종

교와 분리할 수 없는, 반사회주의적인 문자라고. 이러한 생각에서, 러시아어

도 포함한 모든 언어에 대하여, 라틴화의 방향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田中 

1992:187)는 것은 그 좋은 예이다. 이것은 문자가 가지는 봉건적・종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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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에 대한 비판이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 일반적이었음을 말해 주는 사실이

라 보아도 좋을 것이다. 몽고의 문자개혁이나 중국에서의 문자개혁 시도 또

한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그 본질을 잡아 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북한에서 한자를 봉건적이라고 비판하는 다음의 글들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

을 읽어 낼 수 있다.

(한자는) 수재의 글자요 대중의 글자가 아니며, 량반만 글을 읽는 봉건식 글자요, 

인민의 글자가 될 수는 없다. 그리하여 우리 글에서 한자를 페지하기를 주장하게 되

여, 자수 제한, 혹은 괄호안 글자로 차차 폐지되여 가려는 길에 올라서 있다.(리만규 

1949a:7)

자가 가지는 봉건성은, 우선 그것이 ｢귀족의 문자｣라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사서오경 등의 유교 경전이 아니러라도 한문으로 문자 생활을 할 수 있

는 사람이란 귀족에 한정될 수밖에 없음을 여기서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문자를 소유한 사람들만이 권력을 소유한다. 왜냐

하면 문자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사회적 의사소통망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근대 사회에서는 양반만이 글을 배울 

여유가 있었으며, 또 그 배운 글을 토대로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고, 그로 인

해 벼슬에 나아가 권력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는 데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언어와 문자가 가지는 귀족적 성격은, 필연적으로 그것을 독점

하는 계급이 그 문자를 이용하여 ‘인민을 통치하는 억압의 기구’로 기능하게 

한다. 예컨대 오늘날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에서 민족어(또는 모어 또는 제

1언어)가 아닌 영어나 프랑스어, 혹은 포르투갈어 등이 공용어로 채택됨으로

써 기득권층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예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각국에서는, 유럽어를 구사할 

수 없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될 수 없으며(宮本 2002:26), 법정

에서는 재판관에 대하여 ‘Your honour’, ‘My lord’와 같은 관용어, 심지어는 

‘post-mortem’, ‘sub judice’와 같은 라틴어 표현까지 쓰이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민중들이 법 문화에 쉬이 접근할 수 없으리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다

(宮本 2002:25~26). 리만규(1949b:60)가 “한'자는 벌써 수천년 전에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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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들어와서, 조선의 고유 문'자의 발생을 지연시키고 또 한글의 발전을 방해

하면서 특수 계급이 인민을 억압 통치하는 문화의 무기로 되고, 조선의 고유

한 말을 말살시키고 조선의 문화 발전을 뒤떨어지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

는 것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즉, “한'자로 된 단어를 함

부로 만들어 내여 대중이 알 수 있는 익은 국어를 쓰지 않고, 대중이 리해하기 

어려운 말을 쓰는” 것은 “귀족적 언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이해된다는 

말이다(리만규 1949b:65). 예를 들면, “｢늦되는 아이｣란 말을 ｢지진아｣ (遲

進兒)로, ｢구원의 별｣을 ｢구성｣(救星)으로, ｢집토키｣를 ｢가토｣(家兎)로, ｢모

든｣을 ｢제｣ (諸)로, ｢예'절｣을 ｢고사｣(古寺)로, ｢없어｣를 ｢결핍｣(缺乏)으로 쓰

는 따위”(리만규 1949b:65) 등 그러한 예는 얼마든지 있다. 이와 같이, 한자

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거나, 혹은 고유어가 있음에도 그에 해당하는 새

로운 한자어를 만들어 내는 것은, 일반 대중을 언어로부터 소외시킴으로써 

자신들만이 권력을 독점하고자 했던 귀족들의 권력욕에 다름 아니었다.

이러한 문제점과 더불어, 한자는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문자 및 운용 능력

의 습득에 시간이 대단히 많이 필요한 문자였다. “한'자는 원래 배우기도 어

렵고 쓰기도 힘 들 뿐만 아니라 그 수효가 엄청나게 많아서 그것을 배워 가지

고 인민들이 글을 쓰게 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과학원 언어 문학 연구

소 언어 문화 연구실 1963:33)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새삼스럽게 들어 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는 “한 평생에 글만 읽는 봉건 귀족

의 글'자는 혹 될는지 모르나, 근로 대중의 글'자로는 도저히 될 수 없”(리극

로 1950:3)으며, “한'자를 가르치여서 문맹을 없앤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

는 일”(리극로 1950:11)이 되는 것이다. 반면, 한글은 마음만 먹는다면, 나이

를 불문하고, 그것을 배우는 데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게다가 한자는 근대적인 기술의 이용에도 대단히 불편한 문자였다. 다음의 

리극로(1950:3)의 언급은 이를 지적한 것이다.

한'자가 현대적 문'자로 될 수 없다는 것은 전보(電報)의 기호를 붙일 수 없다는 한

가지 사실로 미루어서도 넉넉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전보를 치는 한가지의 가능한 

방법이라는 것이 곧 상용(常用) 글'자에 번호를 붙이여 놓은 것이다. 그리하여 전보를 

번호 수'자로만 치는 것이다. 전보를 받고도 곧 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전보에 쓰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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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번호책에서 그 글'자들을 찾아 내여야 비소로 글을 알게 된다. 그리고야 어찌 현

대의 글의 행사를 할 수 있겠는가?

근대적인 문명의 이용이야말로, 문자적 측면에서의 봉건성의 극복과 바로 

연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가운데의 하나인 전보와 같은 것은 한자를 

쓰고 있는 조건 하에서는, 불가능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단히 불편해지는 것

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한자는 이를 위해서도 쓰지 않는 편이 훨씬 더 편리

해지는 것이다.

 

3. 한자폐지론의 승리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에서의 ｢한자제한론｣과 ｢한자폐지론｣은 

각각의 근거를 가지고는 있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1948년 하반기부터 대

중용 출판물에서 먼저 한자가 자취를 감추고 이어서 1949년 3월부터는 전

면적으로 폐지되게 되는데(전혜정 1987:121),11  이것은 ｢한자폐지론｣이  

｢ 자제지론｣을 누르고 승리했음을 의미한다. ｢한자제한론｣이 패배할 수밖

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1946년 11월부터 1949년초까지 광범위

하게 행해진 ｢문맹퇴치운동｣을 먼저 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문맹퇴치운

동｣ 과정에서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배운 것은 ‘한글의 읽고쓰기 및 간단

한 가감승제’였으므로, 한자를 사용하게 되면, 이들이 다시 문맹 상태로 돌아

가는 것과 다르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도 ｢한자제한론｣은 

패배가 예정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당시 북한의 언어 정책을 주도했던 조선

어문연구회가 다음 목표로 삼고 있었던 것은｢문자개혁｣이었고, ｢문자개혁｣

은 한자를 쓰는 상황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던 까닭이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보았던 박상준의 ｢한자제한론｣에 대하여, “과거의 현

상을 모두 정당화하면서 미래를 고식적으로 개량하려는 수법”이라는 격렬한 

비판이 학계에서도 리익환(1950:23)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가연물(可燃物), 강성(剛性) 등등의 용어가 현재 우리에게 비효과적인 것이라면, 오

직 과거의 것이라면, 우리는 이 과거의 것을 뜯어 고칠 만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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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취사선택을 가하는 일방으로 새로운 말조직을 실시함이 없이는 우리가 희망하

는 최고 목표의 달성은 방법론적으로 곤란할 것이며, 설사 이 목적이 달성된다고 하더

라도, 그 결과는 목적의식적으로 우리가 예기한 바와 같은 그러한 좋은 효과는 보이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마땅히 이 옳지 않은 과거의 것들을 개혁적으로 혁명적으로 시정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용어들이 대개 그 원말에 대한 일본인들의 한'자식 번역인데, 

우리는 한'자어라면 무조건하고 조선어로서 맹목적으로 접수하는 경향들이 많으며, 그 

내용인 원뜻을 생각하여 보지도 않고, 단지 그 표면인 일본 제품만을 조선식으로 가장

하는 버릇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귀울림을 근자에 와서 더욱 많이 초래하고 있는 것이

다. 이상과 같은 경향들은 우리 지식층으로 하여금 로골적인 용어보다도 은폐적인 용

어를 용어답다고 생각하게 하였으며, 음절많은 용어들보다 음절적은 용어들을, 알아 

듣기 쉬운 말들보다도 알아 듣기 거북한 말들을 학술적으로 용어답다고 간주하게 하

였는데, 이는 곧 한'자 자체의 계급성과 결부된 과거의 학문의 비민주주의적 성격을 표

시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와서 우리가 학문의 민주화를 주장하며, 용어

를 역시 민주화하여야 할 것이라면, 용어는 그 내용을 가장 평이한 말로 인민에게  전

달하는 것 이외에 아무 다른 사명은 없을 것이다.(리익환 1950:23)

 

즉, 자를 보지 않으면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은, 그것을 그대로 쓸 것이 아

니라, “｢가용물｣보다는 ｢용해성 물질｣이, ｢녹는 물질｣이 또는 ｢녹을 물질｣이 

보다 효과적”이 아니겠느냐고 그는 반문한다(리익환 1950:24). 그것은 의미

를 잘 알 수 없는 일본식 한자어를 극복하는 길이자 학문의 민주화의 첩경이

기도 하다. 그러므로 잘못의 근원은, “말이 없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을 신통히 여기지 않는데 있는 것이며, 근본적인 문제를 망각하고 지엽적인 

문제에 분망한데 있는 것이다. 낡은 의식을 개혁하지 못한데 있는 것”이다

(리익환 1950:24). 그리고 그와 같이 바꾸는 것이야말로 “낡은 인습에 무젖

은 과거 인테리겐챠에게도 그리 귀서투르지 않을 뿐더러, 자라나는 새 동무

들에게는 한'자의 속박을 벗기 위하여 유일한 방법이며, 국제적으로도 민족

적으로도 언어 생활 방식을 통일시키는 진보적인 로선”(리익환 1950:24)이

라고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로선으로 이러한 방법으로써 이미 존재하는 한

'자 용어들을 낱낱이 검토하여, 그 원뜻을 해명하며 조선어답게 이를 수정하

는 사업을 광범하게 심각하게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과감하게 진행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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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제정과 통일은 비교적 짧은 시일에 가능할 것이며, 이와 아울러 한'자 

폐지 문제는 급속히 해결될 것”(리익환 1950:24)으로 전망한다. 이어서 그

는, “한'자 폐지는 용어 통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자연 발생

적인 언어 현상에 어느 정도 인공적인 발전 촉진을 가하여야 할 것”이라면서

(리익환 1950:24~25),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해방후 수많은 민주개혁들로 말미암아 농민 대중은 토지의 주인이 되였고, 로동자

들은 로동 법령의 혜택을 받게되였는데, 다만 과학적 사유의 도구인 학술 용어는 아직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긴급한 과업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다. 

마땅히 용어 통일은 어문 연구회와 용어 사정 위원회의 당면한 가장 중대한 과업으로 

되여야 하며, 반드시 급속히 본격적으로 조직적으로 진행시켜야 할 큰 사업이다.(리익

환 1950:30)

이러한 비판이 있었던 때문인지, 그 후 ｢한자제한론｣은 자취를 감추었으

며, 한자는 폐지될 운명에 처했고, 실제로도 학술 용어 등을 제외한 다른 분

야에서는 급격히 폐지되어 갔다. 우선, 대중을 위한 신문과 잡지 등에서 먼저 

폐지되었으며, 이어서 과도적 조치로서 괄호 안에 한자를 병용하는 시기를 

거쳐, 종국에는 전면적으로 폐지가 되었다.

4. 맺는 말

4.1 지금까지 우리는 해방 직후 북한에서 있었던 ｢한자제한론｣과 ｢한자폐

지론｣을 검토해 보았다. 문자에 관한 문제는, 나라를 막론하고, 격렬한 논쟁

을 동반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것은 북한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것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직접 관련되는 논쟁, 바로 그것이기도 했

다. 이제 이 글에서 논의한 바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2 박상준에 의하여 제기된 ｢한자제한론｣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우선 학

술 용어 문제가 있었다. 즉, 한자를 폐지하고 한글로만 문자 생활을 하게 된 

결과, 한자를 보지 않고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말들이 적지 않게 등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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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게다가 조선어 교육의 관점에서도 200자 정도의 한자를 가르치는 것

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그 근거였다.

그러나 이러한 ｢한자제한론｣은 당시의 북한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

이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사회의 건설과 제반 ｢민주개혁｣에 모든 것을 걸

고 있던 당시 북한의 정황에서는, 제 적이나마 자를 다시 사용한다는 것

은 ｢민주개혁｣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토지개혁

｣ 및 ｢중요산업시설의 국유화｣와 같은 ｢민주개혁｣ 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은 왜 단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지 등을 인민들에게 설명하고 설

득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대부분의 북한 인민들은 기껏해야  

｢문맹퇴치운동｣을 통하여 배운 간단한 가감승제와 한글의 읽고쓰기 정도밖

에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한자를 부활시킨다는 것은 ｢문맹퇴

치운동｣을 완전히 무로 돌리는 것이 될 터였고, 그것은 또한 인민들을 새로

운 사회의 건설에 동원할 수 없음을 의미했다. 이처럼 한자의 폐지는, 언어적

인 이유에 의한 것보다는 사회 개혁의 일환으로 제기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러한 사회 개혁을 포기하지 않는 한, 단행하는 것 이외의 다른 길이 있을 수 

없었다. 게다가, 당시 조선어문연구회를 비롯한 언어 정책을 주도했던 기관 

혹은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노렸던 것은 ｢문자개혁｣이었으므로, 한자는 더더

욱 써서는 안 될 형편이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한자를 부활시키는 대신에 

｢언어정화｣의 길로 나아갔고, 그것은 ｢문자개혁｣의 전 단계이기도 했다.

4.3 그러나 이 글은, 북한에서 왜 한자가 폐지되었는가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었으므로, 아직 다루지 못한 문제들도 적지 않다. 예컨대, ｢한자페지｣의 

결과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언어정화｣의 문제, 그리고 그들이 

당시 최종 목표로 삼고 있었던 ｢문자개혁｣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못하였

다. 이러한 문제들은 후고를 기약하기로 한다.

주

 1  ｢국어기본법｣은 「http://www.mct.go.kr/open_content/administrative/laws/

laws_view.jsp」에 그 전문이 실려 있다.　이 글에서의 인용도 거기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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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를 박상준(1949:50)은 “한'자어로 처리함이 편리한 한'자어”라 하고 있다.

 3  (인용자 주) “실용 한'자 제정 분과 위원회”의 이탤릭 부분은 복사가 불분명하여 

판독이 잘 되지 않는다. 

 4  이 절에서의 이상의 논의는 고영진(2005:384~387)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5  전혜정(1987:80)에 따르면, 당시 북한 주민의 80%가 농민이었는데, 농민들 가

운데의 90%가 문맹이었다고 한다.

 6  《로동 신문》1947년 12월 3일. 리국순(1960:189~190)에서 재인용.

 7  《로동신문》1947년 12월 3일. 고광섭(1974:42)에서 재인용. 이 통계는 리국순

(1960:189~190)에도 인용되어 있는데, 두 기록의 수치는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8  최현배의 『글자의 혁명』의 초판이 나온 것은 1947년 5월이었는데, 남북의 왕래

가 비교적 자유로웠던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이 책은 당시 북한에서도 여러 모로 

참고했을 가능성이 많다. 일례로 리만규(1949b:60~61)에는 이 책이 인용되어 있

다.

 9  이와 같이 당시 지식인들의 언문에 대한 거부감이 몹시 강했었기 때문에, 이른

바 개화기에 발간된 신문들은 지식인이나 관료를 주 독자층으로 삼았을 경우에는 

순한문 혹은 국한문 혼용체를 채용했고(『한성순보』 및　『황성신문』 등), 일반 대

중이나 여성을 주 독자층으로 했을 경우에는 순한글체(『매일신문』 및 『제국신문』 

등)로 발간했던 것이다(김영민 2005:107~108).

10  이에 대해서는 김하수(1993) 참조. 이 글은 ｢http://www.hangeul.or.kr/

hss_93.htm｣에 실려 있다.

11  그러나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실제로 한자가 완전히 폐지되는 것은 그 한

참 후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고영근(1994:197~2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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なぜ北朝鮮では漢字を廃止したのか？

―Why were Chinese characters(Kanji) abolished in North Korea?―

コ・ヨンジン(KO, You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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を検討することにより、なぜ北朝鮮では漢字を廃止したのかを明らかに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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字ほどの漢字は教えた方がより効果的というのがその根拠だった。

しかし新しい社会の建設や「民主改革」に全てをかけていた当時の北朝鮮

において、「漢字制限論」の立つ瀬はどこにもなかった。なぜならば、いく

ら制限的とはいえ、再び漢字を使うことは、「民主改革」の後退を意味して

いたからである。即ち、230万に達していた非識字者にハングルの読み書き

を教えることにより、人民たちを説得し、新しい社会の建設に参加させよう

として始まった「識字運動」がその背景にあったのである。それと共に、当

時の北朝鮮の言語政策を主導していた機関および人々が狙っていたのは「文

字改革」であったため、「漢字制限論」はさらに弱い立場に陥らざるを得な

かった。その結果、北朝鮮では漢字を復活させる代わりに「言語浄化」の道

に進んだが、それはまた「文字改革」の前段階でもあった。

Keywords: Abolition of Chinese characters, Restriction of Chinese characters,

Literacy Movement, Language Planning


